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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묵화(禪墨畵) 세계를 선보이는 담원

김창배 작가가 광주에서 차(茶)와 선(禪)

의만남을주제로전시를갖는다

김 작가는 24일3월4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와 우청미술관(광주시 동

구 금남로2가 31)에서 작품 100여점을 나

눠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가 최근 출간한 저

서 한국선화화법 출판기념을겸해광주

서울 부산 안동등에서갖는순회전이다

김작가는그동안 茶한잔의풍경 달마

등 저서 22권을펴내는등그림과책을통

해 한국 선(禪)과 차(茶)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차가 주는 행복 평안 마을의 거울

연꽃 등 모든작품에는차를다리거나마

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특징이다 단

원 김홍도의 화풍을 잇고 있는 만큼 해학

과민속적인색채를자아내고있다

작품 은사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제자

가끓여주는차를기다리는노인이등장한

다 팔을 머리에 괴고편하게누워있는노

인옆으로는책과다기(茶器)가 보이는등

세세한부분도놓치지않고표현했다

또 누실명 표원시명 등직접지은한

시를곁들인작품도출품했다 기러기소

리달빛따라흐르고가적힌 달빛차회

작품은갈대숲에서차를즐기는가족들이

서정적인분위기를연출한다

작가는 조매차회(早梅茶會내마음눈

꽃 같아라)를 주제로 차회(茶會)도 연다

봄을 알리는 매화꽃을 이야기 삼아 광주

예지원과 (사)한국 차문화협회 광주지부

등 10여곳에서찻자리를편다

김씨는 차(茶)와 선(禪)은 결국 하나

다며 차향와 묵향이 가득한 세상이 오

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

다고말했다

동국대교육대학원을졸업한김씨는현

재 서울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에서 주로 활동

하고있으며미국하와이 중국베이징 폴

란드 등에서 개인전을 약 60회 열었다

2012 한국서예문화예술상 2015 한국미술

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한국미협 선묵화

분과위원장 한국문인화연구회 안견문화

추진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문의 0622327141(아트타운갤러리)

0623838408(우청미술관)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봄오는길목그윽한묵향에취해볼까

김창배개인전내달 4일까지아트타운갤러리우청미술관

피아니스트 양지가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 유ㆍ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연다

양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하이든의 피

아노 소나타 58번 C장조 베토벤의 피아

노 소나타 18번 사냥 등을 들려준다 또

미국 작곡가인 에드워드 맥도웰의 피아

노 소나타 3번 D단조 Norse 로웰 리버

만의곡을연주한다

광주예고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

교 예비학교와 동 대학 음악원을 마친 양

씨는미국으로건너가전액장학생으로오

클라호마 대학교에서 음악석사 학위를

텍사스텍 주립대학교에서 음악박사 학위

를취득했다

러시아국립블라

디보스토크 오케스

트라와의협연무대

로 데뷔한 그는 미

국 유학시절 도나

터너스미스피아노

경연에서 1등을 수

상하기도했다

현재 이화여대 공연예술대학원 초빙교

수 중앙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

들을지도하며후학양성에도힘쓰고있다

오는 3월 4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도 공연을 갖는다 전석 2만

원 문의 02592389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양지독주회 26일유스퀘어금호아트홀

지난 24일부터새로운스크린으로영화를

상영중인 광주극장이 새스크린맞이특별

상영회(26일오후1시40분)를개최한다

상영작은 영화와 영화관에 대한 추억들

을 떠올리게 하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

의 시네마천국(Cinema Paradiso)이다

엔리오모리꼬네의아름다운음악이인

상적인작품으로주인공토토의사랑스러

운모습이기억에남는다영화상영전스

크린 교체 메이킹 영상도 선보인다 관람

료는전석 3000원이다

광주극장은이번상영수익을문화체육

관광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독립영화 제

작배급사 시네마달를돕기위한스토리

펀딩에전액후원할예정이다

시네마달은 나쁜 나라 업사이드 다

운등어두운현실이담긴영화를제작해왔

다 특히 다이빙벨 배급 이후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의내사지침으로폐업위

기에 처해 있으며 시네마달 지키기 공동

연대가 만들어져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0622245858 김미은기자mekim@

스크린교체광주극장

26일 시네마천국 상영

은사

무대 위 조명이 번갈아 가며 비추는

곳은 미진의 집과 병순네 집 풍경이다

초라하고낡은세간살이와변변찮은반

찬으로 식사하는 모습의 미진네와 와

인 스테이크를 먹는 병순네는 극명한

비교를이룬다밥상머리에서티격태격

말다툼을하긴하지만미진네가족에겐

속깊은애정이있다반면돈밖에모르

는 졸부 병순이 키운 아들찰스의 괴물

같은 모습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들

여다보는듯하다

병순은 온갖 부정을 통해 아파트 재

개발을 성사시켜 돈을 벌려하고 미진

은소중한추억이담긴집과동네를 지

키려한다두가정의이야기는어느날

미진의 아들 모진이 머리를 다친 사건

이 벌어지면서 연결이 되고 병순네의

추악한민낯이드러난다

지난 21일 광주 예술의 거리 궁동예

술극장(24일 오후 7시30분 2526일

오후 4시7시)에서열린 국립아시아문

화전당은 재개발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오월광주를들여다본작품이다

이번연극은청주대연극영화과학생

들이창단한극단 금남로의첫작품이

다강민수(31) 김윤지(22ㆍ여) 이동협

(23) 윤봄(21ㆍ여) 박구용(23) 차재훈

(22) 최진(23) 하태희(22ㆍ여)씨 등 8

명의 배우들은 지난해 말 광주에 내려

와공연을준비했다

청주대학생들이광주까지내려와극

단을만들고5월연극을올리게된사연

은이번작품의 희곡을쓰고연출을맡

은학교선배박진철(36)씨의영향이컸

다 박씨는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옛 전

남도청을 지키는 518 유가족들의 사

연과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린 국립아

시아문화전당에서 영감을 얻어 대본을

썼고 자신과 작업을 하고 싶어 내려온

후배들에게공연을제안했다

518에대해잘알지못했던학생들

은 전남도청을 지키는 유가족을 만나

고 518 재단 등을 방문하며 조금씩 역

사를 알아갔다 도청이 사라지면서 잊

혀져 가는 518민중항쟁을 알리기 위

해 매주 토요일 금남로에서 피켓 홍보

활동을 하고 518현장 보존 서명도 받

았다 극단 이름은 오월 광주의 이야

기를지속적으로올리겠다는의미를담

아 금남로로지었고이번공연제작비

도사비로충당했다

이번 작품은 518과 광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얼핏 전

당과아파트 재개발 518이 어떤 연관

성을 갖는지 의아해지기도 하다 하지

만 출연진의 캐릭터와 그들이 던지는

대사를찬찬히곱씹어보면조금씩그림

이보인다좌우로분열된나라역사를

지키려는 자들과 부수려는 자 현실을

핑계대며 삶을 바꾸려는 자 힘든 현실

을지혜롭고용기있게극복하려는자들

의모습이

구성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눈에 띈

다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 다소 작위

적이고 대립하는 두 가정의 모습도 도

식적이다 출연진들의 연기는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탄탄한 기본기가

눈에띄는배우들도보인다

1980년 5월을항상마음에두고있었

어요 매년금남로 5월행사에도참여하

고요 우리가행복하게지금금남로거리

를걷게된게어디서기인한건지늘생

각했죠 광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를 단번에 없애 버리는 아시아문화전당

관련사태를보며작품으로꼭만들고싶

었습니다타지에서광주에와고생한후

배들에게고맙고감사합니다

금남로는매년여름과겨울두차례

씩 오월 연극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

다 올 여름에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

을 SF장르로풀어낼계획이다

극단 금남로는 오월 이야기만을

무대에 올리려 해요 소재는 무궁무진

합니다 직접적인 518 이야기를 넘어

다양한방식으로이야기를전개해나갈

수 있어요 멜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SF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

을것같습니다(박진철)

강민수극단대표는우리가할수있

는 일은 사라져가는 518의 기억을 연

극 작품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연극을올리게됐다고말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5000원 문의 010

48418971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그들은왜역사를지우려하나
극단 금남로 연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26일까지 궁동예술극장

오는26일까지광주궁동예술극장에서상연되는극단금남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공연모습 극단금남로제공

재개발통해본 5월 이야기

청주대학생들극단꾸려

작년말부터광주내려와

공연준비하고피켓홍보

518 역사 알리기위해

매년 오월 연극 올릴 것


